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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이 반복적으로 쓰는 어휘를  

어떻게 하면 다양하고 생동감 있게 바꿀 수 있을까?

어휘력을 키우기 위해 책과 사전을 가까이하라지만  

무작정 이들을 뒤적여 본다고 어휘력은 늘지 않는다. 

다채로운 어휘를 적재적소에 사용해서 나의 말과  

글이 주목을 받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해답은 ‘어른의 어휘 공부’에 있다. 

우리의 언어 세상을 몇 안 되는 단어가 독식하고 있다. ‘숱하고 허다하며 

수많으며 수두룩하고 비일비재하며 하고많고 흔전만전하다’로 말할 수 

있는 상황과 대상은 ‘정말 많고, 너무 많고, 진짜 많고, 좀 많다’로 뭉뚱그

려 모습을 드러낸다. 부사 한두 개로 농도만 달리한 우리의 언어 세계는 

종일 요동치는 생각과 감정, 그리고 눈에 들어온 세상을 잿빛 하나의  

색으로 덮어 버린 듯하다. 나와 상대가 적당히 이해했으면 그만이지  

싶지만, 늘 쓰던 단어는 낡아서 생동감을 잃었고 머리 한구석에서 먼지만 

뒤집어쓴 단어들은 곧 사라질 것 같아 조마조마하기만 하다.

이 밋밋하고 쪼그라든 어른들의 무채색 언어 세계에 갖가지 색을 칠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야겠다. 말과 글에 형형색색의 옷을 입히고 장막 속에  

갇혀 있던 어휘를 들어내어 위축된 우리의 언어 세계를 넓혀봐야겠다. 

이제, 어휘의 빈곤을 채울 때이다. 

- 「들어가며」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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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라는 언어를 연구하고 가르쳐 왔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동 대학 국제

대학원에서 한국학을 전공했으며 지난 18년간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과 각국 주한대사관에

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했다. 

조금이라도 더 새롭고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한국

어 어휘를 배우려고 애쓰는 외국인 학생들을 보면

서 ‘우리, 한국인들의 한국어 어휘는 어디에 머물

러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지은 책으로 《아이의 말하기 연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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